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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‘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제한··· 실효성 높인다’ 

제하 기사(8.25일자/24일 가판) 머니투데이)에 대한 설명

1. 기사내용

□ 머니투데이는 8.25일자(24일 가판)「분쟁조정안 금융사 연기횟수 

제한···실효성 높인다」제하 기사에서, 다음의 내용을 보도

① “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연기할 수 있는 

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 ‘키코’(외환파생상품) 분쟁

조정안처럼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.”

② “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쟁조정과 관련,

‘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

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’는 규정이 있다. 금융당국은

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.”

2.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기사내용에 언급된 방안이나 계획을 검토한

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